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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대만과 동아시아 지역의 생명공학 발전 

 

제 14 회 One Asia 재단 국제 세미나는 중국문화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왕숙음(王淑音) 교수를 강연자로 모셨다. 왕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동물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전공은 동물생리 및 생명공학 

분야이다. 그리고 현재 본교 생명공학연구소 소장과 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왕 교수는 전공 분야 외의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다.  

이번 강연 주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만과 동아시아 지역의 

생명공학 발전 현황이며 둘째는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왕 

교수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학생들이 생명공학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다. 오늘 강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 방식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0 년대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었고 2000 년대에는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이제는 생명공학(Biotechnology)이야말로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보석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과학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의 의료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생명공학의 발전 추세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생명공학산업은 1982 년을 전후로 발전을 시작하여 정부의 강력한 

추진하에 이미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국, 일본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다.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명공학 관련 기업과 

과학기술센터 간 거리,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위치, 국가 

정책, 인터넷 정보 장악력 등을 꼽는다. 전세계 생명공학 관련 기업 수 및 

점유 비율, 최근 60 년간 신생 생명공학 관련 기업 수 등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생명공학 발전 수준은 여전히 구미 

지역에  뒤지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생명공학 발전 현황을 비교하면 생명공학 관련 기업 수에서는 한국이 

441 개로 가장 많고, 일본이 212 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만은 27 개 

기업으로 홍콩의 13 개 기업보다 앞서 있다. 이 같은 수치를 본다면 대만의 

생명공학산업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크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생명공학이란 생물의 

기능, 특성, 성분 혹은 신진대사물질 등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또는 품질 

향상을 통해 인류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과학기술이다. 미생물, 동식물 



등 생물 세포의 특성이나 성분 또는 신진대사물 등 생물의 여러 단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또는 분자층의 기술을 응용하여 전통 방식의 

생산 절차를 개선시키고 인류생활의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을 제고시키는 

것 등이 모두 생명공학기술의 범위에 속한다.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세포,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DNA, RNA, 단백질, 복제 등 명사들이 모두 

생명공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들이다. 다시 말해 생명공학은 

생물체를 이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미생물 발효를 이용하여 맥주, 포도주, 치즈 

등의 식품을 만드는 일이나 인공복제된 인슐린을 당뇨병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인류를 위한 생명공학의 실질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인류는 고대부터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왔는데 고대인의 작물 재배 및 품종 선정 등이 바로 생명공학기술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의학, 공업, 농업 등에 필요한 기술이 더욱 더 

생명공학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 유전자 치료, 약물 제조, 장기 이식 

등이 보편화될 것이다. Stan Davis 와 Christopher Meyer 는 21 세기 후반이 

되면 인류 사회가 새로운 생물경제(Bio-Economy)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생명공학 분야와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생명공학이 발전하더라도 기본 인륜 도덕이 



지켜져야 생명과학기술이 올바르게 이용되어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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